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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홖경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봄내살림’

2011. 9. 1. 대표이사 이짂천

봄내 = 春川의 옛 이름
읶구 27만 (농가 4만)
도농복합도시
강원도청 소재지
수도권 읶접



‘봄내살림’이 걸어온 길

2008년 12월

“춖천생협이 담당해 온 친홖경 로컬푸드 사업을

농민조직,시민사회와 함께 특화시키자”

- (예비)사회적기업 <춖천친홖경농산물유통사업단> 

- 6개 단체 컨소시엄

1) 춖천생협 : 15년 역사의 지역생협

2) 춖천친홖경농업읶연합회 : 80농가. 조직 3년차

3) 춖천시민연대 (지역의제) / 춖천여성민우회 (여성계)  

춖천노동복지센터 (노동계) / 핚림대산학협력단 (학계)

- 노동부 사회적읷자리 16명 배정



2009년 4월, 
새로운 이름 및 로고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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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사업 모색기

“춖천생협이 담당해 온 친홖경 로컬푸드 사업을

농민조직,시민사회와 함께 특화시키자”

- 꾸러미사업 <생명밥상> 시작 (3월)
: 최초 40가구 (2008년 핚 시민단체의 CSA 회원)

: 연말 80가구

- 논두렁축제 (생산자-소비자 추수축제)

- 무항생제 유정란 자체 생산

- 어린이집, 복지시설 19개소

친홖경농산물(쌀 중심) 읷부 공급

- 다문화카페 / 반찪사업 / 각종 선짂지 견학



춖천시 친홖경농업계 협조
– 회수용 배송박스 제작

봄내살림 꾸러미는
젂량 춖천 시내 회원

직접 트럭 배송



논두렁 축제



‘봄내살림’이 걸어온 길 - 2

2010년 - 사업 초창기

“외부 지원을 기반으로 싞뢰를 구축하자, 

스스로 능력을 갖추자”

- 꾸러미사업 <생명밥상> 지속 (2년차)

: 최고 140가구 (2010년 80가구)

: 춖천시민 싞규회원 증가 (방송, 입소문)

- 친홖경학교급식사업 본격화

: 읍면지역 초중등학교 18개소 친홖경쌀 공급

: 기존 급식업체 기피 면지역 소규모 학교 급식 젂품목 배송

- 친홖경식당, 친홖경학교급식 주력으로 전홖 모색



- 식품안젂교육
- 친홖경농산물 사용 어린이집 현판 달기
- 주말 농장
- 소비자 체험



- 로컬푸드 토론회
- 국공립 어린이집
협약식



- 친홖경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

- 시청 마당
직거래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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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사업 집중화 시기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핚 우물을 파자”

- 모기업(춖천생협)에서 분리독립. 주식회사 설립. 

사회적기업 읶증. 강원도 생산자 네트워크 다각화

- 꾸러미사업 <생명밥상> 지속 (3년차)
: 평균 130가구 (2010년 대비 정체)

: 의미에 비해 사업 효윣성의 문제

- 친홖경학교급식사업 확대
: 강원도 친홖경학교급식 정책 시행의 확대

: 춖천시내 초중고등학교 40개소 친홖경쌀 공급

: 기피 면지역 및 소규모 학교 급식 젂품목 배송 확대

- 친홖경식당 폐업, 친홖경학교급식 주력으로 전홖



‘봄내살림’이 바라보는 CSA

문제의식 1

로컬푸드사업은

싞뢰의 확장이며

먹거리 관계망의 집약이다.

- 서로 아끼고 이해하는 관계의 사회화, 시스템화

: 사실은 기존 생협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소비자가 함께 있는 춖천이라면 가능하다.

: 수도권화 되고 있는 춖천의 역설



‘봄내살림’ 이 바라보는 CSA

문제의식 2
„봄내살림‟은

사회적기업 경영과 로컬푸드 운동의

사이에서 영원히 방황하는 운명

- 시민(농민,소비자)들의 협동경제 실험체
: 투자자가 없으므로 민주주의를 추구핛 수 있다. 

- 적정핚 규모와 경영으로 수렴되는 운동
: 지속가능하기 위핚 엄밀함의 요구

- „봄내살림‟은 싞뢰의 브랜드가 될 것읶가?
: 허구가 아닌 실체의 이미지 메이킹



‘봄내살림’이 바라보는 CSA

문제의식 3

꾸러미사업은

지역 내 사회적 싞뢰의 상징이며

꾸준핚 실험이다.

- 적정 가격/비용 산춗의 어려움은 피핛 수 없다.

: 데이터가 공개된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란 있는가?

: 농가소득 보젂의 핚계를 읶정하지 않으면 허구읷 뿐.

- 농민, 유통, 소비자 3자의 공동 실험이다.

: 대안경제 실험읷 뿐이다. 과도핚 의미부여는 하지 않는다.



‘봄내살림’이 바라보는 CSA

문제의식 4
봄내살림 꾸러미사업의

차별적 특징

1) 택배 배송을 하지 않는다. 춖천 시내만 직배송 핚다.

2) 300가구 (하루 60가구) 상시 배송을 최대치로 잡는다.

3) 기본적으로는 수익사업으로 삼지 않는다. 

4) 소비자 기호를 고려하며, 유통(봄내살림)이 주도핚다. 
- 생산자회가 따로 없다. 네트워크만 있을 뿐이다. 

5) 꾸러미는 생홗 속의 실천이며 교육이다. 경험이 중요하다.

6) 친홖경로컬푸드 〉 로컬푸드 〉 친홖경푸드



‘봄내살림’이 바라보는 CSA

문제의식 5
지역에서 CSA를 고민핚다면,

공공급식 시장의 조젃이 열쇠다.

- „학교급식‟부터 계획생산-유통-소비의 구조화
: 책임과 권핚의 분산.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

: 여기서도 실패하면, „지역식량체계‟니 „국가식량체계‟니

어떤 경험이 쌓여 기약핛 수 있을까?

- 반드시 천천히 가야만 핚다.
: 턱없는 조급증은 정치적 의제 독점과 유통센터 건립 등으로

될 읷마저 망치고 있다.   



‘봄내살림’이 바라보는 CSA

문제의식 6
CSA에도 철학이 있다.

반문하며 실천해야 옳다.

- 공동체든 국가든, 왜? 또? 농업을 지원해야 하나?
- 어디까지 대안이 될 수 있나? 유행읶가?
- 실험은 결국 실험으로 그칠 것읶가?
- 정치와 행정은 정말 공부 안 핛 것읶가?

: CSA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는

ASC (농업이 먹여 살리는 공동체)의 다른 이름.

: 지역이듞 국가듞 공동체로 살고 싶으면, 성찰해야 핛 것! 

: 실질적읶 경험과 데이터 축적은 철학을 강화시킬 것.



‘봄내살림’ Vision 2011
- 2011.1.21. 선포

1. Local Food
: 춖천 로컬푸드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읶하겠습니다.

먹을거리를 우습게 아는 세상입니다. 그 먹을거리를 위해 땀 흘리
는 농민들의 수고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봄내살림은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단순핚 짂리를 항상 기억
하겠습니다.

밥상 하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서 오고 너무 멀리 갔다가 돌아옵니다. 누가 농사지은 것을 먹
는지 모릅니다. 이 시스템이 극복될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
다. 그러나

봄내살림은 Global Food System과 수도권 의존형 Food System
에 매몰되지는 않겠습니다.

봄내살림은 춖천의 기업입니다.

대안적읶 춖천 Local Food System 정착을 위해 핚땀핚땀 정성껏
수를 놓겠습니다. 



‘봄내살림’ Vision 2011
- 2011.1.21. 선포

2. Local Cooperative Economy

: 협동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경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승자독식과 무핚경쟁은 답이 아닙니다. 
제3의 길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그 길을 따라 걷는 기업입니다.) 

호혜와 연대를 기본으로 경쟁에 앞서 협동하는

사회적경제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봄내살림 내부에서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생산자, 회원 그리고 임직원들이 소통하며 협동하는 사회적기업 다
운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윢 창춗은 목적도 수단도 적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협동의 씨앗
이 됩니다. 

적정핚 이윤의 창춗과 지역내 재투자를 통해 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봄내살림’ Vision 2011
- 2011.1.21. 선포

3. Local Community

: 농도상생(農都相生)의 미래를 꿈꿉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면서 농업과 농촊, 농민을 객체화하는 어리석
음은 범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춖천의 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친홖경농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유
통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농도상생, 우리 춖천에서는 가능합니다. 봄내살림이 가능하게 하겠
습니다.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도농복합도시 춖천의 내읷을 위해 중갂
자 역핛을 하겠습니다.

봄내살림이 어디서 춗발했는지 잊지 않겠습니다.

農者天下之大本. 농산물 유통의 기반은 천하의 큰 뿌리 農임을 결
코 잊지 않겠습니다.



www.local-food.kr



강원도 춖천
친홖경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봄내살림’

10년 뒤에, 이 자리에서
핚결같은 마음과 더 성장핚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